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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박 윤 재**·박 형 우**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각각의 정부를 수립한지 50년이 지났다. 50년의 세월 동안

남과 북은 이질적인 사회체제로 발전해 갔고, 상대를 같은 민족으로 포용하기보다는 적으로 규정

하며 불온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한국전쟁 후 냉전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을 객관적으

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북한에 대한 동조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에 대한 연구가 극히 일

부 학자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이유도 정치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

근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학문적인 접근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북한 사회를 이해하려는 학문적인 접근은 의학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북한의 의료제

도 등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1) 최근에는 의학 분야의 서적이 정리되었다.2) 그러

나 교육제도 등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3) 더구나 북한의 의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도 극히 빈약하고, 자료의 대부분은 북한 정부 기관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에 실상

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접할 수 있는 일부 자료들을 근

거로 북한 의학의 실상을 추적해 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의학교육제도를 고찰하였다. 북한의 의학교육제도의 형성·발전과정을 살

펴보고, 아울러 북한의 학위제도와 연구기관을 다루었다. 주된 자료로 북한에서 간행된 공식 간행

물을 사용하였는데, 조선중앙년감 , 조선보건사 그리고 정기간행물에 소개된 기사 등이다.

1. 북한 정권의 수립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에게 일본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함과 동시에 남북 분단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의미했다. 한민족은 일제가 남긴 지배구조의 청산과 함께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이

* 이 연구는 1996년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과별 프로젝트 연구비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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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그러나 냉전의 가속화 속에서 분단은 고정화되었고, 그 결

과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독자적인 사회체제를 형성시켜 나갔다.

북한에서 조직된 최초의 행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5도(道) 행정국(行政局)이 설치된 시점은

1945년 11월 19일이었다. 이때 설치된 10국 중 하나인 보건국(保健局)의 국장(局長)은 의사이며

조선민주당(朝鮮民主黨) 당원이었던 윤기령(尹基寧)이 맡았다.4) 1946년 2월 8일에는 5도 행정 10

국과 지방 인민위원회를 통합한 중앙 행정기관이자 주권기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

時人民委員會)가 구성되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기존의 국장들이 산업국을 제외하고 모두

유임되었다. 임시인민위원회는 창설 직후 토지개혁,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 반제·반봉건 혁명을

통한 ‘민주개혁’을 주도하였다.5)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1월 선거를 거쳐 1947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北朝鮮人民委員會)

로 발전하였다. 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주도할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이었으며, 위원장

에는 김일성이, 보건국장에는 민주당(民主黨)의 이동영(李東英)이 임명되었다.6) 이후 북한은 사회

주의로의 과도기 이행을 위한 개인의 상공업 및 농업의 협동화 등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한편 산

업시설의 복구에 노력했다.

분단이 고정화되고,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남

북 양측은 독자적인 정권 수립에 착수하였는데,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건설되었다. 수상에는 김일성이 선출되었으며, 보건상(保健相)에는 남

로당 출신의 이병남(李炳南)이 임명되었다.7)

1957년 8월 선거를 계기로 제2차 내각이 조직되었는데, 이병남의 뒤를 이어 보건상에 취임한

이는 최창석(崔昌錫)으로 추정된다.8) 1974년 6월에는 박명빈(朴明彬)이 제5차 내각에서 정무원 보

4) 김용복. 해방 직후 북한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5. 서울 : 한길사,

1989. 215

5) 강정구. 북한사의 전개과정. 한국사 21. 서울 : 한길사, 1994

6) 조선중앙년감 1949.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49. 85

7) 조선중앙년감 1949. 13.

이병남은 1914년 전남에서 출생하여 1931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북한인명사전

(동서문제연구소 編. 서울 : 중앙일보사, 1990)에 따르면 이병남은 1939년에 경성제국대학 의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명부에는 1931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병남은 1914년보다 이전에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

어 북한인명사전에 기록된 1914년을 그대로 따랐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으로 선출되었고, 9월 제1차 내각의 보건상에 임명되었다. 1956년 4월에는 바르샤바에서 개최

된 보건문제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1957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에 선출되었

다. 1958년 9월 정권 창건 10주년에 즈음하여 국기훈장 제1급을 수훈받았고,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중앙위생지도위원회 부위원장, 적십자회 위원장을 지냈다. 1960년 6월 보건상에서

해임되었고, 1962년 3월에는 보건성 의학과학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되었다.

8) 최창석은 1910년 생으로 동경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했으며, 1941년 2월 중국 화북조선청년연

합회 위원, 9월 화북조선청년학교 교사를 역임하였다. 해방 후 귀국하여 1946년 10월 북한 적

십자사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1955년 3월에는 보건성 부상(副相), 1959년 5

월에는 보건상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인명사전(동서문제연구소 編, 1990)에는 초대 보건상이

었던 이병남이 1960년 6월에 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창석은 1959년 5월에 취임한 것으

로 되어 있다. 최창석의 이후 활동을 고려하면 1959년에 교체된 듯하다. 이후 1959년 9월 보

건대표단장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사회주의국가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으며, 1960년 9월

소피아에서 개최된 사회주의국가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1961년 9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961년 10월 당·정부 대표단원으로 동독 건국 1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으며, 1962년 9월 중국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

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제3차 내각의 보건상으로 유임되었다. 1963년 8월 적십자회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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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장으로 임명되었고, 1977년 12월 제6차 내각, 1982년 2월 제7차 내각에서도 연임되었다.9)

2. 해방 직후 북한의 의료 상태10)

해방 직후 북한의 의료는 설비나 인력 면에서 열악한 상태였다. 설비 면에서 보면 병원은 42개

로 그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랐고 그나마 대부분 개인 소유였다. 해방 직후 국가 병원이 9개에 지

나지 않았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도 450개에 불과했다. 또한 진료소는 37개소, 전염병

원은 1개소밖에 없었다. 1946년 현재 개인병원과 국가병원의 비율은 16:1이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1946년 3월 20일 발표한 20개 정강11)에서 ‘(20) 국가병원 수를 확대하고 전

염병을 근절하며 빈민들을 무료로 치료할 것’을 명시하고, 개인 개업의 제도에 기초한 일제 식민

지 보건의 잔재 청산과 인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적인 보건사업체계 정립을 중요한 과

업으로 삼았다. 동시에 1946년에는 국가예산의 6.2%를 보건 부문에 투자하였고, 도립 및 부립병

원, 철도, 보험, 서선탄광병원을 비롯한 일부 기업소 병원을 국영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1946

년 국가병원 수는 58개로 되었고 병상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00개의 진료소가 증설되었다.

이듬해인 1947년에는 47개의 병원과 294개의 진료소가 신설되었다.

사립 의료기관을 없애고 국유화를 달성하려던 북한 당국의 노력은 북한 안팎 정세의 급격한 변

동과 의사들의 비협조 등에 의해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1947년 4월 8일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

회 상무위원회는 제30차 회의에서 <평양특별시 제1인민병원 당단체사업정형에 관하여>란 결정을

채택하고 일부 의사들과 간호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애국주의 사상과 사

회발전 법칙에 대한 교양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개업의사들이 반강제적으로

국가에 의료시설과 설비를 기증하였고, 이 시설과 설비를 이용해 인민병원을 설립하였다. 동시에

치료비 규정을 제정하여 개업의들의 활동을 제한했는데, 치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누진적 세

금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개업의들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만 개업활동을 하도록 제

한하였다. 이에 반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 수가는 대폭 낮추었다. 이에 따라 개인병원이

대폭 감소해 1949년 상반기에는 국가병원과 개인병원의 비율이 100:17로 되었다.

3. 북한 교육의 목적12)

북한의 의학 교육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교육의 목적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

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고등

교육의 중심 목표는 “모든 과목의 교수 내용을 당 정책으로 일관시키며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현

실과 결부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를 배워도 우리 혁명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배우며 배

운 지식과 기술을 혁명실천에 능숙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혁명적인 간부 양

성에 고등 교육의 중심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대학 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은 “진보적 민주주의

위원회 부위원장, 적십자회 대표단장으로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적십자대표 이사회 및 적십

자연맹 제27차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1963년 9월 보건사절단장으로 체코를 방문하였으며,

1964년 7월 정부대표단장으로 쿠바를 방문하였다. 1965년 11월 북한·중국간 보건협력협정서

에 조인하였으며, 1965년 12월 북한·아프리카 친선협회 위원장이 되었다. 1966년 4월 전국보

건부문 일꾼회의에서 보고하였으며, 1966년 5월 소아과·산부인과 의사협의회에서 보고하였

다. 1966년 6월 보건상 및 모든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9) 동서문제연구소 編. 북한인명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1990

10)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414- 484

11) 조선중앙년감 1949. 65

12) 한준상. 주체론적 교육 이념과 교육내용. 김형찬 외. 북한의 교육.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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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입각하여 인민 경제와 문화를 건설할 지도력이 있는 고등 기술인들을 발달시키는 것”이

다.

위와 같은 교육목적은 북한의 의과대학생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전문적인 의사 육성 외

에도 주체적인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이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공산주의 사상 보급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예로 1978년 7월 22일 평양 방송에 의하

면 청진의과대학은 “북한 공산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교육집단으로 꾸렸다”는 공으로 국기훈

장 제1급을 수여받았다고 한다.13)

4. 북한의 의학 교육 제도 개관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의학 교육의 주체가 보건국이냐 교육국이냐를 두고 혼란이 있었으나, 결

국 교육국이 맡게 되었고, 학제는 소련이나 일본과 달리 실정에 맞게 5년으로 하였다.14) 그러나

1970년 교육 연한을 6년으로 개편하였다고 한다.15) 현재 평양의학대학의 경우 교육 연한은 7년 6

개월로 알려져 있다. 1년 과정의 예과에서는 수학, 물리, 생물, 외국어 등의 기초 학문을 배우며,

6년 6개월의 본과 중 첫 3년 동안은 기초 의학을 배운다. 나머지 3년 동안은 임상 의학을 분야

별로 소집단으로 나누어 강의, 임상 실습 및 시험을 통해 그 분야를 마친 후 다음 분야를 배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6개월 동안은 생산 실습(종합적으로 총정리함)을 하는데, 이

과정을 이수해야만 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947년 8월 29일 제정된 보건일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의학대학과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보건부에 등록하면 의사(醫師)와 준의(準醫)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의사는 5년 과정의 정식 의과대학(醫科大學)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준의는 의료

보조원(醫療補助員)으로서 한국전쟁시 많이 배출되었는데 정식 의과대학이 아닌 3년 과정의 의학

전문학교(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준의는 복무연한에 관계없이 의

사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었다. 경험이 많은 간호원은 의과대학 내에 설치된 특설반(特

設班)을 거쳐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준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16)

북한에는 남한과 달리 통신과(通信科)가 있다.17) 통신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생산 임무를 포기하

지 않고도 의학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통신과는 5년제였는데, 정규 과정과

는 면허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즉 통신과에 등록한 학생들은 대개가 지방 의료소에서

준의, 아니면 준약제사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통신과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교육 과정, 학습 요강, 출석 및 평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함흥의과대학에 통신과가 병설된 지 5년 후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주

간 정규 과정과 마찬가지로 전체 과목수가 34개였으나, 얼마 가지 않아 27개로 줄었다. 이 조치는

통신과 학생들이 정규 학생들과 똑같은 과목을 모조리 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학과목 편성을 보면 12.2%는 과학 기초 과목, 27.32%는 기초의학, 나머지는 임상의학에 할당되

어 있었다. 학습 요강을 보면 주로 정규 학생들을 상대로 작성된 학습 지침서를 사용하였는데, 때

에 따라 특별한 학습 지침서가 마련되었다. 지침서에는 학생들이 읽기 쉽게 그려진 그림과 도표

가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부학이나 내과 진단에 관한 학과들에 있어서는 주간 학생들

을 위해 준비된 강의 노트가 그대로 프린트되어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

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통신과 학생들은 1년에 한번씩 일정 기간 동안 대학에 출석해 정식으로 강의를 받게 되어 있었

13) 김선호. 고등교육. 김형찬 외. 북한의 교육.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14) 홍순원. 앞의 책. 464

15) 북한 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94. 1016

16) 북한 총람. 1019

17) 한경모. 통신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 고등교육 1964 ; 12 :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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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당시 이 제도는 잘 운영되지 않았다. 신중한 반성 끝에 등교 기간 중 제한된 시간 내에 실

험, 실습, 자습 검열, 시험, 다음 학기 학습 방향 제시 등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자습 숙제를 해오

지 않으면 등교를 불허했으며, 검열에 통과해야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3년에는 각 도 의학대학, 고등의학학교 등 정규

교육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통신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됨), 의사기술자격검정시험제도

를 통해 의사, 약제사가 배출되었다.18)

한편 고등의학전문학교(高等醫學專門學校)에서는 3년 과정으로 조산원(助産員)도 교육한다.

1971년 말 중등보건일꾼과 기능공을 배출하는 각도 보건간부양성소를 보건간부학교로 개편하고,

각 시 및 군에 분교를 설치했는데,19) 이곳에서는 2년 과정의 조제사, 간호원 및 조산원을 배출했

다. 간호원은 2년 과정의 간호학교 및 간호원 양성소에서 교육을 받는다.20)

이외에 의학대학 동의학부(東醫學部, 4년 과정)를 졸업하면 동의사(東醫師), 위생학부(衛生學部,

5년 과정)를 졸업하면 위생의사(衛生醫師), 약학부(藥學部, 5년 과정)를 졸업하면 약제사(藥劑師)

와 조제사(調劑師)가 될 수 있다.

정전 후에는 소련 등에서 파견한 적십자 의료단이 사업하고 있던 각 도 중앙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사 양성사업도 전개되었다.21) 1958년에는 전문의사 양성체계인 2년제 의학원을 졸업한 전

문의사가 143명에 이르렀다.22)

1980년 3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인민의사 칭호가 제정

되었다.23) 4조로 된 규정에 의하면 인민의사 칭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광스러운 당

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20년 이상 의사로 사업하고 있는 공훈의사로서 당의 보

건정책 관철에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꾼에게 수여한다.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의사는 공훈의사가

아니더라도 특출한 공훈을 세웠을 경우 이 칭호 수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민의사 칭호를 받는

일꾼에게는 해당 칭호증서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인민의사보다 약간 격이

떨어지는 공훈의사도 있다.

5. 해방 직후의 의학 교육

해방 전 북한 지역에는 평양의학전문학교와 함흥의학전문학교 등 2개의 의학전문학교가 있었

다.

평양의학전문학교(平壤醫學專門學校)는 1923년 1월 평양 자혜의원 내에 설치된 사립의학강습회

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강습회는 의사시험 준비자를 대상으로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야간으로 설

치된 것이었다. 강습회는 1923년 4월 지방비로 운영되는 2년제 도립평양의학강습소로 승격되었다.

강습소에서는 의관(醫官)이나 의원(醫員)을 강사로 촉탁하여 의학교육을 진행하였다. 그후 평양에

의학전문학교를 설치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평양의학전문학교 기성회가 만들어졌다. 기성회의 노

력으로 1929년 교명은 여전히 도립평양의학강습소로 하되 규정을 개정하여 입학자격, 수업연한

및 내부시설은 일반 의학전문학교에 준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의학전문학교 승격운동은 기성회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마침내 1933년 3월 8일 평안남도 도립의학강습소는 폐지되고 평양의

학전문학교가 세워졌다.24)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어느 정도 혼란이 진정된 10월 정두현

(鄭斗鉉)이 평양의학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25)

18) 조선중앙년감 1974. 250- 251

19) 조선중앙년감 1974. 250- 251

20)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 강정구. 북한의 사회.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223

21) 조선중앙년감 1954- 55. 448; 조선중앙년감 1956. 128

22) 조선중앙년감(국내편) 1959. 227

23) 조선중앙년감 1981. 642

24) 기창덕. 韓國近代醫學敎育史. 아카데미아, 1995. 261-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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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7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 대학을 설치하는 결의>를 담은 법령 제40

호를 발표하고 북한의 최고 학부로서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을 결정하였다.26) 이 법령의 제2조에

따라 평양의학전문학교는 대학으로 승격되어 1946년 9월 1일 창설된 김일성종합대학의 의학부로

편입되었으며, 제4조에 따라 의학전문학교의 3학년 학생은 의학부의 제1학년생이 될 자격을 부여

받았다.27) 김일성대학 의학부는 의학과, 약학과 및 구강학과로 구성되었고,28) 의학부장으로는 정

두현이 임명되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1948년 7월 7일 제69차 회의에서 결정 157호 <북조선 고등교육사업 개선

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켜, 9월 1일부터 의학부를 의학과, 약학과 및 위생학과를 갖는 평양의학

대학으로 독립시켰다.29) 의학대학의 학장에는 정두현이 임명되었다. 1948년 평양의학대학은 150명

의 신입생을 모집하였고,30) 1949년 현재 639명의 학생이 있었다.31) 현재 평양의학대학은 6개의 학

부와 1개의 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6개의 학부는 기초의학부, 임상의학부, 동의학부, 구강학부, 약

학부 및 위생학부이며, 1개 학과는 기초학과이다. 기초의학부는 1970년대 중반 설치된 것으로, 원

래 기초의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모든 강의 및 실습 내용이 임상의학부와 동일하며,

졸업 후에도 임상의사가 될 수 있다. 기초학과는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기초학문을 담당

한다. 또한 부속병원, 박사원 및 방사선실험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1954년에 양진홍이

학장으로 임명되었고, 1957년 4월에는 김배준(金培俊)이 학장으로 임명되었다.33) 1986년 11월 현

재 김원택이 학장으로 있었다. 이외에 이종률, 유기동 및 주성훈 등도 학장을 역임하였다.

해방 직전인 1944년 함흥에 함흥의학전문학교(咸興醫學專門學校)가 개교하였으나, 졸업생을 내

지 못하고 해방을 맞았다. 1946년 9월 1일 함흥의학전문학교의 건물과 시설을 이어받은 함흥의과

대학(咸興醫科大學)이 의학과만을 가진 채 개교하였고, 최명학(崔明鶴)이 학장으로 임명되었다.34)

25) 정두현은 1888년 10월 27일 평양 근교에서 출생하였으며, 1914년 동경제국대학 농학부를 졸업

한 후 평양 숭덕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중 1919년 4월부터 7월까지 평양형무소에서 복역하

였다. 출소 후 숭덕학교에 복직하여 교장을 역임하였고, 동북제국대학 이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여 1930년 졸업하였으며, 귀국하여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생물학 교수로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대북제국대학 의학부에서 의학을 전공하여 1941년 12월 졸업하였다. 그는

1942년 4월부터 1945년 6월까지 경성제국대학에서 내과학 및 생리학을 연구하였으며, 평양에

서 휴양 중 해방을 맞았다. 정두현은 1945년 10월부터 평양의학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

었고 생리학을 강의하였다.

26) 조선중앙년감 1949. 128; 김형찬. 앞의 책. 137

27) 김형찬. 앞의 책. 137

28) 조선중앙년감 1949. 128

29) 김형찬. 앞의 책. 138

30) 홍순원. 앞의 책. 462

31) 조선중앙년감 1949. 129

32) 북한 총람. 1289

33) 동서문제연구소 編. 북한인명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1990

34) 최명학은 1898년 3월 15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하였으며, 1917년 함흥 영생학교를 졸업한

후 제혜의원에서 서기로 근무하던 중 1919년 함흥만세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1922년 4

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별과에 입학한 후 1926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해부학을 전공하였으며, 1932년 경도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발생학 분야의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명학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초대 생도감, 재단 이사로 피임되

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였으나, 한 교수의 부당 행위를 지적하였다가 1936년 학교를 사임하

였다. 사임 후 낙향하여 최명학 외과의원을 개업하였고, 해방을 그곳에서 맞았다. 1946년 9월

함흥의학대학장이 되었고, 1948년에는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53년 11월 과학원 대표

단장으로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과학자협회 광학분과회의에 참석했다. 1956년 1월 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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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의과대학은 1948년 150명의 학생을 뽑았고,35) 1949년 현재 630명의 학생이 있었다.36) 현재 함

흥의학대학은 의학과, 동의학과, 위생학과 및 약학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한편 1948년 2월 6일 김일성은 한 연설에서 청진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여 그해 9월

1일에 의학과만을 갖는 청진의과대학(淸津醫科大學)이 개교하였다.38) 학장은 양진홍(梁珍弘)이 맡

았다.39) 청진의학대학은 1948년 90명의 신입생을 뽑았고,40) 1949년 현재 145명의 학생이 있었

다.41)

일하면서 배우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야간의학강습소도 조직되었다.42) 1946년 12월 김일성종

합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처음 시작된 야간의학강습소는 이후 연이어 각 도에 조직되었다. 또

한 각지에 의사 재교육을 위한 단기강습소들도 조직되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평양시 보건부에 의

해 1947년 11월에 조직된 전문과별 임상분과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1개월에 1번씩 기술 강습을

하고 1년에 2번씩 종합연구회를 개최하였다.

1948년 북한은 기술전문대학에 속하는 6개의 의학전문학교, 즉 함흥의학전문학교, 평남의학전문

학교, 청진의학전문학교, 해주의학전문학교, 강계의학전문학교 및 신의주의학전문학교와 11개의

간호원학교를 신설하였다.43)

6. 한국전쟁 시기의 의학 교육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7월 평양의학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전선탄원궐

기대회를 시작으로 각 의학대학과 전문학교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해 수많은 학생, 교원 및 의사들

을 징집해 전선에 배치하였다.44) 한국 전쟁 중 의료시설과 의학교육기관은 심하게 파손되었고, 많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과학원 의학연구소 소장, 1962년 10월부터 1965년 1월까지는 의학과학

원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박형우·여인석. 해부학자 최명학. 의사학 1992 ; 1 : 88- 91)

35) 홍순원. 앞의 책. 462

36) 조선중앙년감 1949. 129

37) 북한 총람. 1289

38) 김형찬. 앞의 책. 140

39) 조선중앙년감 1949. 129.

양진홍은 1897년 3월 24일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하서리에서 태어나, 함남 단천군에 소재

한 단천소학교와 함남 함흥군에 소재한 영생중학교를 졸업했다. 1918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함북 성진에서 제동병원을 운영하다가 1920년 출국하여 동경제국대학 산

부인과 연구생으로 3년 동안 있었다. 1922년 귀국 후 다시 제동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23년에는 철혈광복단 자금모집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기소유예로 석방된

뒤 1923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2년 동안 동경제국대학 전염병연구소에서 연구생으로 있었

다. 1924년 귀국 후 함남 이원군 이원면에서 함춘의원을 경영하였고, 1928년부터는 함남 북청

군 신북청면에서 신북청천도병원을 운영하였다. 1931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으로 유학하여

외과학교실에서 연구하면서 1933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34년부터 1939년까지 중국 목

단강시 창덕가에서 국제병원을, 1939년부터 1947년까지 함북 청진시 중앙리에서 아세아병원

을 경영하다가 1947년 청진의학전문학교 교장이 되었으며, 1948년 청진의과대학으로 개명되

면서 교장이 되었다. 1954년에는 평양의학대학장을 지냈고, 1962년에는 의학과학원 부위원장

이 되었다. 그외에도 해방 후 북조선적십자사 함경북도 지부장, 북조선 보건연맹 함경북도 위

원장, 청진중앙병원 산부인과 과장을 역임하였다.

40) 홍순원. 앞의 책. 462

41) 조선중앙년감 1949. 129

42) 홍순원. 앞의 책. 462

43) 조선중앙년감 1949.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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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료인력이 사망하거나 남한으로 탈주하였다. 따라서 1946년을 100으로 했을 때 의사 수는

1949년에 182로 증가했다가 1953년에는 121로 크게 감소하여, 다시 무의면이 생기는 등 많은 문

제가 발생하였다.

전쟁으로 폐교된 보건계통 학교들은 1953년 7월 휴전 후 복구되어 개교하였다. 평양의학대학,

함흥의과대학 및 의학전문학교들이 다시 개교하였으며, 그밖에 부족했던 의료요원을 단기간에 양

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에 1, 2년제 특설반을 설치하였다.45) 구체적으로 평양의학대학에 준의를

의사로 양성하기 위한 2년제의 특설반을, 의학전문학교, 도 중앙병원에는 전시에 단기로 양성한

전시자격 보건기술 일꾼들을 재교양하기 위한 1년제의 특설반을 설치하였다.46)

정전 직후인 1953년 7월 11일 북한은 내각 결정 제111호 <인민학교 기술전문학교 및 대학의

학제 개편에 관하여>를 발표하여, 각 학교의 교육 연한을 연장하였다. 기존의 대학 및 기술전문

학교 수업 연한이 선진 과학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결과

종래 3년이었던 의학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연장되었고, 5년제였다가 수업연한이 줄어들

었던 의학대학의 경우는 종래의 연한으로 회복되었다. 종래 약학, 위생학부는 3년, 의학부는 4년

이었던 평양의학대학의 수업연한이 약학부와 위생학부는 4년, 의학부는 5년으로, 함흥의학대학 역

시 종래 4년에서 5년으로 회복되었다.47)

7. 한국전쟁 후의 의학 교육

정전이 되고 북한사회를 재건하는 와중에서 의학교육기관에도 주체사상의 열풍이 불었다. 즉

사대주의 및 교조주의적 편향이 나타나, 남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의학연구내용을 주석도 없이

그대로 가르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한 후, 의학대학과 전문학교를 비

롯한 보건인력양성기관의 교재 등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다. 이후 의학교육에서 사회과학의 비

중을 높이고,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보건전사로 키워 당의 주체적 입장을 확

고히 옹호해 나가게” 하였다.

1956년에는 청진의과대학이 다시 개교하였고,48) 1959년에는 4번째 의과대학인 해주의과대학(海

州醫科大學)이 신설되었다.49) 1968년에는 신의주의과대학(新義州醫科大學)과 강계의과대학(江界醫

科大學)이 설치되었고, 1969년에는 원산의과대학(元山醫科大學), 사리원의과대학(沙里院醫科大學),

남포에 위치한 평남의과대학(平南醫科大學) 등이, 1970년에는 혜산의과대학(惠山醫科大學) 및 개

성의과대학(開成醫科大學)이 창립되어 각 도에 의과대학 1개씩 모두 11개가 설치되었다. 현재 이

들 의과대학은 의학과, 약학과 및 동의학과가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학교에 따라 위생학과나

임상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1970년대 중반에는 평성의학대학이 설립되었다.

1990년에는 평양의학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개명되었는데, 평성의과대학은 봉화

의과대학, 신의주의과대학은 광제의과대학, 강계의과대학은 인풍의과대학, 해주의과대학은 장수산

의과대학, 사리원의과대학은 강건의과대학, 원산의과대학은 송도원의과대학, 함흥의과대학은 정성

의과대학, 청진의과대학은 경성의과대학, 혜산의과대학은 가림천의과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다.51)

1992년에는 남포의학대학과 평양외과대학이 신설되었다.52)

44) 홍순원. 앞의 책. 491

45) 북한 총람. 1016

46) 조선중앙년감 1954- 55. 74

47) 조선중앙년감 1954- 55. 75

48) 조선중앙년감 1957. 105

49) 조선중앙년감 1960. 246

50) 북한 총람. 1289

51) 조선중앙년감 1991.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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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 의학대학의 학생 수는 평양의학대학이 2,480명, 함흥의학대학이 1,040명, 청진의학대

학이 720명, 해주의학대학이 720명이고, 신의주, 강계, 원산, 사리원 및 평남의학대학이 400명, 혜

산 및 개성의학대학이 32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이 시기에 의학전문학교도 신설되었는데, 1955년 사리원의학전문학교가, 1956년 개성의학전문학

교가 신설되었다.54) 1957년에는 의학전문학교가 고등의학학교로 개편되었고, 일부 의학전문학교

(사리원 및 신의주의학전문학교)는 고등의학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1980년 현재 북한에는 고등의

학전문학교가 12개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1985년 현재 평성, 신의주, 강계, 해주, 사리원, 원산,

경성, 청진, 혜산, 개성 등에 있었다. 또한 1985년 현재 새로 생긴 학교로 평양의과단과대학, 남포

의학단과대학 등이 있었다.

현재 준의를 배출하는 3년 과정의 고등의학학교로는 평양외성고등의학학교, 평남외성고등의학

학교, 신의주외성고등의학학교, 사리원외성고등의학학교, 강계외성고등의학학교, 원산외성고등의학

학교, 해주외성고등의학학교, 혜산외성고등의학학교, 함흥외성고등의학학교, 주을외성고등의학학교

및 개성외성고등의학학교 등이 있다.55)

단기 양성 체제로는 준의를 의사로 양성하는 평양의학대학 부설 의사특설반과 전시 준의와 전

시 조제사를 준의 또는 조제사로 양성하는 의학전문학교 부설 특설반이 있었다.56) 북한은 남한의

의사 보수 교육과 같은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985년 현재 평양의사재교육대학이 있었고,57)

1989년에는 각 도에 의사재교육대학이 창설되었다.58)

입학 및 졸업생 수를 살펴보면, 1959∼60년도에 의과대학(통신, 야간, 특설학부 포함)에 3,123명

이 입학하였다. 1960∼61년도에는 의학대학에 4,500여명, 고등의학전문학교 및 의학전문학교에

3,000여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고, 이 해 의학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1,000여명의 학생들이 졸업하

였으며, 선전위생간부양성소와 각 도 양성소에서 중등보건일꾼 3,500여명이 배출되었다. 또한 22

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조산원 양성소에서 530여명이 공부하고 있었다.59) 1962년에는 의학대학에

서 1,298명이 졸업하여, 의사 및 준의의 수가 15,874명에 달하였으며, 1,226명의 의사 및 준의들이

재교육을 받았다. 이때 의학대학생 수는 17,025명, 고등의학학교 3,820명, 의학학교 2,296명이었

다.60) 1963년에는 3,179명의 의사 및 준의가 배출되었고, 1,020여명의 의사, 준의가 평양의학대학

재교육학부와 각 도 보건간부양성소에서 재교육받았다. 또한 기술자격검정시험을 통해 현직 보건

일꾼 913명이 의사, 준의 자격을, 715명이 간호원 자격을, 2,384명이 보육원 자격을 받았다.61)

1964년에는 4개의 의학대학과 고등의학학교에서 9,211명의 의사 및 준의가 양성되었고, 평양의학

대학 재교육학부와 각종 교육기관에서 739명의 의사 및 준의가 재교육을 받았다.62)

여러 통계를 종합해 보면, 의사와 준의의 수63)는 1946년에 1,009명, 1949년에 2,131명, 1953년에

3,009명, 1956년에 5,650명, 1959년에 9,034명, 1960년에 11,919명, 1961년에 14,172명, 1962년에

15,874명, 1963년에 18,241명이었고,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64)는 1949년에 1.1명, 1955년에 1.5명,

52) 조선중앙년감 1993. 295

53) 북한 총람. 1018- 1019

54) 북한 총람. 1016

55) 북한 총람. 1018

56) 조선중앙년감 1958. 139

57) 조선중앙년감 1986. 241

58) 조선중앙년감 1990. 181

59) 조선중앙년감 1961. 230

60) 조선중앙년감 1963. 252

61) 조선중앙년감 1964. 221

62) 조선중앙년감 1965. 170

63) 조선중앙년감 1964. 328; 조선중앙년감 1963. 252; 조선중앙년감 1961. 254

64) 조선중앙년감 1984. 292; 조선중앙년감 1981. 303; 조선중앙년감 1989. 273; 조선중앙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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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3.3명, 1965년에 9.3명, 1970년에 11.7명, 1975년에 17.5명, 1979년에 23.3명, 1980년에

23.6명, 1982년에 24명, 1988년에는 27명, 1996년에는 29.7명이었다. 또한 의사와 준의의 수65)는 인

구 1만 명당 1946년에 1.1명, 1949년에 2.2명, 1953년에 3.5명, 1956년에 6명, 1960년에 11명, 1963

년에 15.8명이었다.

8. 대학원 및 연구 기관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제69차 회의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중앙지도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국 내에 고등교육 최고지도기관으로 11명으로 이루어진 고등교육원(高等敎育院)을 설치했는

데 이중 의료계 인사로는 장기려(張基呂)가 포함되었다.66)

1948년 10월 26일 우수한 과학적 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시상 대상자를 추천하며, 박사(博

士) 및 학사(學士)의 학위논문을 심사하여 학위(學位)와 학직(學職)을 수여하기 위한 국가학위수

여위원회(國家學位授與委員會)가 내각 제8차 회의 결정에 의하여 교육성에 조직되었다.67) 이 위원

회는 학위를 받기 위해 제출된 모든 논문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권리를 가지며, 평가를 위해 제출

된 논문의 통과 여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다.68) 첫 위원장은 김두봉(金枓奉)이 맡았고, 홍명

희(洪命憙)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의학 분야에는 장기려가 포함되었다. 그들은 해방

전에 취득하였던 모든 학위를 인정치 않았으며, 처음에는 고상한 과학적 지식과 국가건설에 공헌

한 업적에 비추어 논문 심사 없이 5명에게 박사, 7명에게 학사를 수여하였고, 5명에게 교수직을,

3명에게 부교수직을 수여하였다. 의학분야에서는 장기려와 최명학(이미 1932년 4월 경도제국대학

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음)에게 의학박사 및 교수직이 수여되었다. 1949년 10월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기 위한 공개심사회의가 개최되어 처음으로 논문 심사에 의해 주성순이 赤血球 代

謝 病理에 關한 硏究 로, 리호림이 鉛中毒性 청기병변에 關한 實驗的 硏究 로 각각 의학박사학

위를 수여받았다. 한편 1949년 12월 25일 현재 평양의학대학 내과교수였던 최응석도 의학박사를

갖고 있었다. 이 위원회는 내각 명령 109호에 의해 1953년 7월 1일에 재조직되었다.

원래 북한에는 2종류의 학위가 있었다. 첫 학위인 학사는 3∼4년간 연구원에서 공부한 사람들

에게 수여되며, 다음 학위인 박사는 2년간 박사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논문을 끝낸 사람에 수여

된다. 과학기술자, 대학교수 및 국가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1949년 4월 6일 교육성령 제3호에 의하

여 교육성에서 지정하는 5개의 학교에 연구원이 설치되었는데, 의학분야는 평양의학대학에 설치

되었다. 의학분야에 몇 명의 연구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949년말 5개의 연구원에 72명의 연구

생이 수업하고 있었다. 박사원은 1961년 설치되었는데,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원 등에 있으며,

1964년에는 함흥의과대학에도 설치되었다.69) 1982년까지 북한에는 27개 대학과 16개의 과학연구

기관에 연구원생과 박사생을 양성하는 과정을 두었다. 1983년 이후 연구원과 박사원의 성격이 변

화되는데, 연구원은 대학의 교원과 연구사가 될 전문적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연수기관

으로 기능이 변화하였으며, 수학연한은 2년으로 규정되었다. 박사원은 학위를 획득할 연구생을 양

성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남한의 대학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다.70)

현재 북한에는 원사, 후보원사, 박사, 준박사, 후보준박사 등의 학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71) 원사는 논문 발표 없이 과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각 학문 분야의 최고권위자 1명에게 주

1997. 186

65) 조선중앙년감 1964. 328

66) 조선중앙년감 1949. 132

67) 조선중앙년감 1950. 350

68) 조선중앙년감 1954- 1955. 49

69) 조선중앙년감 1965. 168

70) 한백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7. 234

71) 동아일보. 1990년 9월 4일; 1994년 2월 6일: 조선일보. 1995년 5월 25일; 한백겸. 위의 책.

- 70 -



박윤재·박형우 :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는 명예칭호이며 보통 50∼60대의 원로급에 수여된다. 2∼3명에게는 후보원사라는 칭호가 주어진

다. 박사는 2년 과정의 박사원을 마치고 관계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박사원을

졸업할 때 20∼30명으로 구성된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학위는 정무원 산하 ‘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서 부여한다. 준

박사는 과거의 학사에 해당하는 학위로서, 박사원의 준박사반에서 3∼4년 과정의 연구원을 마치

고 학위 시험과 논문심사를 통과해야 수여된다. 그러나 논문 발표 없이도 관계 부문에 기여도가

높고 과학 이론적 자질이 높다고 판단되면 수여된다. 후보준박사는 대학졸업생 중 가치 있는 논

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칭호로서, 후보준박사가 된 학생들은 무시험으로 박사원의 준박

사반에 입학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교수, 부교수, 교원 및 조교원의 학직이 있다.

북한은 1952년 10월 9일 내각 결정 제183호에 의해 과학원(科學院)을 창설하기로 하였다.72) 11

월 5일 첫 회의에서 각 연구기관장과 과학원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을 선거하고, 12월 1일 개원식

을 거행하였다. 이때 과학원의 원사와 후보원사가 임명되었는데, 의학분야의 원사로는 최명학, 후

보원사로는 최응석(내과학), 리호림(이비인후학), 도봉섭(생약학)이 각각 임명되었다. 최명학은 과

학원의 농학 및 의학 부문 위원회 위원장에도 임명되었다.73)

과학원에는 여러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중 하나가 의학연구소였고, 내부에는 실험의학연구실,

임상의학연구실, 위생학연구실, 생약학연구실, 제약학연구실, 군진내과의학연구실, 군진외과의학연

구실이 있었다.74) 의학연구소는 의약학연구소로 발전하였고, 1958년에는 내각 명령 제42호에 의하

여 과학원 소속의 의약학연구소 및 약초원(藥草院), 보건성 산하의 미생물연구소(微生物硏究所),

위생연구소(衛生硏究所), 약품분석검정소(藥品分析檢定所), 중앙수혈처(中央輸血處)가 통합되어 의

학과학연구원(醫學科學硏究院)이 발족하였다.75)

의학과학연구원은 보건성 학술위원회가 담당하던 의학과학 연구사업을 맡고 의학대학, 전문학

교 및 보건기관들의 의학과학연구사업을 장악하였다. 연구원의 창립목적은, 인민보건사업에서 제

기되는 중요한 당면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해, 과학 역량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의학과

학 발전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의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

업으로는 첫째, 연구사업을 생산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문제, 둘째, 소련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달성한 제반 의학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창조적으로 도입·이용하는 문제, 셋째, 우리나라

의 우수한 한방의학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76)

개원 후 원장에는 홍학근, 부원장에는 신성우, 서기장에는 전시은이 임명되었으며, 9명의 상무

위원으로 홍학근, 신성우, 전시은, 최명학, 도봉섭, 주성순, 최형규, 이정복, 이화경이 선출되었다.

홍학근은 1960년까지 상무위원회 위원장(常務委員會委員長)으로 있었다. 1957∼58학년도에 의학

및 약학연구실에서는 동물생리학 1명, 약품 가공 1명, 약학 1명, 제약화학 1명, 약품가공화학 1명

등의 연구생을 모집하였다.77)

의학과학연구원은 실험의학연구소(實驗醫學硏究所), 위생연구소, 미생물연구소, 약학연구소(藥學

硏究所) 및 수혈처 등으로 구성되었다.78) 1960년에는 실험의학연구소가 의학과학연구원병원(醫學

科學硏究院病院)으로 개칭되어 7개의 과학 연구실, 150개 병상의 부속 입원 시설, 4개의 한방과

외래와 그에 해당하는 보조 진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한의학 연구소, 5개의 생산 직장, 2개

의 약초 시험장 등으로 구성되었다.79)

231- 232

72) 조선중앙년감 1968. 186

73) 조선중앙년감 1953. 108- 109

74) 조선중앙년감 1954- 55. 455

75) 조선중앙년감 1959. 219

76) 학계소식. 조선의학. 1958. 74- 75

77) 교원신문. 1959년 8월 21일, 4면

78) 조선중앙년감 1960. 238-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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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학연구원은 1963년 11월 5일 내각 결정 제73호에 의해 조선의학과학원(朝鮮醫學科學院)

으로 개편되었고,80) 홍학근이 원장을 맡았다. 당시 의학과학원은 동의학연구소(東醫學硏究所, 11

개 연구실, 200대의 부속 병상 시설), 위생연구소(11개의 연구실), 미생물연구소(7개의 연구실 및

4개의 생산 직장), 제2임상의학연구소(6개 연구실), 수혈연구소(3개의 연구실, 보존 혈액과, 급혈

과), 약학연구소(13개 연구소, 2개소의 약초시험장), 광천 물리치료학연구실 등으로 이루어졌다.

1964년에는 최응석이 원장을 맡았으며, 산업의학연구소, 정신신경병학연구소, 함흥임상의학연구소

및 함흥결핵연구소가 신설되었다.81) 1967년 현재 의학과학원은 미생물연구소, 실험의학연구소, 제

2임상학연구소, 중앙임상연구소, 동의학연구소, 위생학연구소, 산업의학연구소, 의주정신신경병학

연구소, 함흥임상의학연구소, 함흥결핵연구소 및 영양연구소로 이루어져 있었다.82)

한국전쟁 전에 연구기관을 갖고 있던 평양의학대학은 1954년에는 학교내의 연구기관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1955년까지는 운영을 못한 것 같다.83) 그러나 1955년 11월을 기해서 평양의학대학

내의 연구기관이 재운영되었으며, 함흥의과대학에도 연구기관이 설치되었다. 1958∼59학년도에 평

양의학대학은 몸구조, 생리학, 병상해부학, 진찰생리학, 약학, 법의학, 위생학, 미생물학, 약류 및

유기화학 등의 분야에, 함흥의과대학은 생화학, 진찰생리학, 법의학 및 신체해부학 분야에 입학생

을 모집하였다.84) 1967년 현재 평양의학대학, 함흥의과대학 및 청진의과대학에 연구기관이 운영되

고 있었고, 6개의 박사원 중 의학분야는 평양의학대학 및 함흥의과대학에 설치되었다.85)

1964년 2월 17일 경락계통(經絡系統)의 연구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각 결정 제10호

를 채택하고 평양의학대학 경락연구소(經絡硏究所)를 개편하여 40여 개의 연구실을 가진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경락연구원(經絡硏究院)을 조직하기로 하고, 김봉한을 원장으로 임명하였다.86)

4월 25일에는 조선경락학회(朝鮮經絡學會)가 결성되었다.

1985년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산부인과학연구소, 청진임상의학연구소, 광천학연구소, 의학정보

연구소, 유전자의학연구소가 설치되었다.87)

이상에서 북한의 의학교육제도와 학위제도, 연구기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의 의학교육은

해방 직후 2개의 의학전문학교를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접어들어 각 도에 의학대

학이 1개씩 설치되기에 이르렀으며, 1992년 현재 14개의 의학대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학

대학 외에도 고등의학전문학교와 고등의학교에서 의료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의학교육이 확대됨

에 따라 의사 수 역시 증가하여 1996년 현재 인구 1만 명당 29.7명으로 늘어났다. 북한의 학위에

는 원사, 후보원사, 박사, 준박사, 후보준박사 등이 있고, 학직에는 교수, 부교수, 교원 및 조교원

이 있다. 학위와 학직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 의해 수여된다.

중앙연구기관으로는 과학원 산하에 있던 의학연구소가 1963년 조선의학과학원으로 독립하였으며,

별도로 각 대학 내의 연구기관과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의학교육을 북한에서 간행한 공식간행물을 기초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러

나 단편적인 자료로 인해 총체적인 의학교육 상황을 살펴보지는 못했다. 특히 의학교육기관의 변

동과 연속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추후 자료 보충을 통해 보다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79) 조선중앙년감 1961. 213

80) 조선중앙년감 1964. 207

81) 조선중앙년감 1968. 186

82) 조선중앙년감 1968. 186

83) 김형찬. 앞의 책. 172

84) 교원신문. 1956년 8월 8일, 4면

85) 김형찬. 앞의 책. 173

86) 조선중앙년감 1965. 170

87) 조선중앙년감 1986. 241

- 72 -



박윤재·박형우 :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색인어 : 북한·의학교육·의학대학·의과대학·학위·학직·연구기관

= ABST RACT =

A Study on Medical Educational System in North Korea

PARK Yun- jae*, PARK Hyoung- w oo*

Medical education in North Korea began w ith 2 medical colleges es tablished during 1930s

and 1940s, and each Province came to have one medical college by 1970s. It is presumed to

exis t 14 medical colleges in 1992. Apart from medical colleges, there are several kinds of

medical s chools . T he number of medical practitioners has increased as the number of

educational institutes for medicine increased. In 1996, there w as 29.7 medical practitioners for

10,000 persons . T hey have several kinds of academic degree in North Korea: they include

Wonsa, candidate Wonsa, doctor, vice- doctor, candidate doctor. In univers ity they have

professor, as sociate professor, lecturer, and research ass is tant. Academic degrees and positions

are given not by the university nor research ins titute, but by the Government Board for

Aw arding Academic Degree and Position. Concerning research institutes , there is Chosôn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 that once w as a medical research center under the Central

Science Academy, and became an independent ins titute in 1963. Besides this ins titute,

universities have their ow n research institutes , and there are also some other independent

institutes .

KEY WORDS : North Korea , Medical Educa tion, Medica l College, Academic Degree, Academic

Position, Resea 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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